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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숙

● 심리학자

● 저서: <심리상담의 허와 실>, <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>, 

                    <한국인의 심리상담 이야기> 등

공존의 법칙

일상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

공존의 법칙이다. 

한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

나의 경계를 침범하는데도 덮어놓고 참는 것은 

좋다고 볼 수 없다. 무엇보다도 

자신에게 억울함이라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게 해야 하고, 

아울러 중구난방으로 행동하는 상대방도 

어느 정도 제지하는 게 바람직하다. 

이런 것이야말로 서로 좋은 관계인데, 

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

부당할 때 분명하게 화를 낼 

힘을 지녀야 한다.

장성숙의 <불행한 관계 걷어차기> 중에서


